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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년해남윤씨가문지켜온 녹우당과비자나무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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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쇄동윤선도묘소

해발 381m의 덕음산(德陰山)이 병풍처럼두른전남

해남연동마을은해남윤씨집안이500년넘게터를잡고

살아온곳이다. 덕의그늘이드리운 산발치에는호남에

서가장오래된민가인 녹우당 (綠雨堂)이자리한다.집

앞에는수령500년이넘은은행나무한그루가하늘을떠

받치듯높이솟았다.녹우당이란이름은이은행나무잎

이바람이불면비처럼떨어지는것에서비롯된것이라고

한다.집뒤편대나무숲에서부는바람소리를표현한것

이란설명도있다. 덕음산과고택, 은행나무가어우러지

는모습은마치한폭의그림같다.

해남윤씨가이곳에터를잡은것은고산의고조부인

어초은윤효정(1476~1543) 때다. 조선전기의문신최

부에게글을배우기위해강진에서해남을오가다해남의

대부호인정귀영의눈에들어사위가되면서해남에살게

됐다.터가좋은데살아야인물이나온다는생각으로명

당자리를 찾아다니다가 백련동(지금의 연동)을 발견하

고이곳에집을지었다.

고산의 13대손(孫)인윤영진문화관광해설가는 어초

은할아버지가 1400년대후반에최고명당에터를잡은

후 500년이넘게역사가이어지고있다며 고산윤선도,

공재윤두서등걸출한인물이나왔고,지금도해남윤씨

후손은사회각계에서훌륭하게활동하고있다고설명했

다.

◇99칸위용자랑했던고택 녹우당

고산은선조 20년(1587)한양낙산서편연화방(지금

의대학로연지동)에서태어났다.대학로마로니에공원

에서있는 오우가를새긴비(碑) 측면에는 고산윤선

도생가의터가새겨져있다.서울토박이인고산은어떻

게남도의끝자락에서살게됐을까.

해남윤씨집안은어초은윤효정,윤구,윤홍중으로대

가이어졌는데윤홍중에게아들이없자당시관례에따라

차남의중의둘째아들유기(고산의작은아버지)로대를

이었다.그런데유기에게도후사가없자할수없이형유

심의둘째아들인선도를양자로입양했다.여덟살인고

산은졸지에해남을종가로하는가문을이끄는대종이

됐다.고산은작은아버지의집이있던명례방(지금의명

동)에서 살다가 25세에 처음 해남 종가를 찾았다고 한

다.

녹우당은원래 1만평부지에 99칸으로건축됐지만현

재 55칸만남아있다. 솟을대문을들어서면대표적인건

물인사랑채가나타난다.임금이된효종이대군시절스

승이었던고산을가까운곳에두기위해수원에집을지

어하사한것을 1668년인천을거쳐배에실어옮겨왔다

고한다.

윤영진해설가는 사랑채에서는궁중의건축양식을볼

수있다며 빛이나비를막는차양으로사용하기위해사

랑채앞에기와를얹은지붕을별도로설치했고, 기둥은

궁궐이나사찰에서만볼수있는둥근것을사용했다고

말했다.

녹우당은고산의증손자이자조선최고의화가로,강렬

한 인상의 자화상 (국보 240호)을 남긴 공재 윤두서

(1668~1715)의흔적이남겨진곳이기도하다.사랑채에

는공재와절친했던옥동이서가써준 녹우당 ,동국진체

를완성한원교이광사가쓴 靜觀(정관)현판이걸려있

다. 정관은선비는조용히홀로있을때도자신의흐트

러진내면의세계를살펴고친다는뜻이다. 芸業(운업)

이란현판도볼수있는데이것은 늘곧고푸르며강직한

선비로해석된다.

사랑채뒤편에는ㄷ자의안채가자리한다. 안채가운

데에는작은화단이조성돼있다.

500년이 넘은 이 건물에서는 현재 종손인 윤형식

(85)옹내외가거처하고있다.해방이후큰형이사망하

며졸지에종손이된그는 40대초반종가를지키기위해

사회생활을접고내려왔다고한다.

그는 호남3걸로문장이뛰어났던귤정윤구,고산,공

재등이남긴무수히많은고문헌과고문서를정리하다

보니세월이이렇게흘렀다며 이제조상이남긴유물에

대한문호를활짝열어빛을보게하고싶다고했다.

◇사철푸른비자나무심은까닭은

녹우당을나와덕음산쪽으로돌담을따라가면안쪽에

는영조 3년(1727) 불천지위(不遷之位)로지정된고산

사당이있다. 보통제사는 4대까지집에서지내고 5대부

터는시제로모시게되어있다.불천지위는나라에큰공

을세운사람의신위를다른곳으로옮기지말고영구히

사당에서모시도록하는것을말한다. 이곳에서는매년

음력6월11일고산을기리는제사를지낸다.

고산사당에서발걸음을옮겨어초은사당을지나초록

빛나무가울창한숲길안쪽으로들어서면해남윤씨번

성의기틀을닦은어초은의묘가자리한다.

녹우당이나마을에서덕음산중턱을보면그늘이드리

운듯유독진한초록빛나무무리가눈에띈다. 뒷산에

바위가보이면마을이가난해진다며고산이사철푸른비

자나무를심은것이현재숲(천연기념물제241호)을이

룬것이라고한다.

연동마을입구에있는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에서는

고산,공재등이남긴유물을살펴볼수있다.고산의 금

쇄동집고 (보물제482-1호), 산중신곡 (山中新曲,보물

제482-3호)과공재의 자화상과윤용의 미인도 , 해남

윤씨가전고화첩 (보물제481호), 고려공민왕때노비

상속증서인 지정 14년노비문서 (보물제483호) 등해

남윤씨가남긴유물과고문서, 그림등 2천500여점이

전시돼있다.

특히고산이대종을잇기위해양자가되는것을예조

에서허락한 고산양자예조입안 (보물제482-5호), 고

산이 거문고 제작법과 사용방법을 수록한 회명정측과

이를토대로제작한거문고는흥미롭다.공재가자화상을

그릴때사용했다는거울도볼수있다.

■조선 천재시인 윤선도- (상)

고산(孤山)윤선도(1587~1671)는송강(松江) 정철(1536~1593)과

함께조선시가(詩歌) 문학의양대산맥을이룬다. 오우가 어부사시

사 등주옥같은우리말시조를많이남겼다.하지만세차례에걸쳐15

년가까이유배되는등정치적으로힘든세월을보냈다.그의흔적이깃

든해남과완도보길도기행을두번에나눠게재한다.

서울서태어나 25살 양자 입양해남에내려와생활

임금효종이하사한 99칸 녹우당…현재55칸보존

궁중건축양식가미 조선최고화가윤두서흔적남아

마을가난면하자 덕음산에사철푸른비자나무숲조성

연동마을유물전시관고문서 그림등2천500여점전시

녹우당사랑채

고산윤선도표준영정.


